
달빛,
  달항아리 

인류에게 달은 우주적인 생명력의 전형이자 지상적인 삶을 위한 

생명의 원리로 간주되면서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달은 한국인의 정서적, 심미적 체험 속에서도 매우 큰 상징과 의

미를 갖는다. 달의 시, 달의 그림, 달의 노래, 그리고 달의 서정 등

에 걸쳐 우리들에게는 분명하게 달의 예술과 신비주의의 여운으

로 감싸인 달의 미학을 이루어왔던 것이다.

우리 민족의 정서 속에 흐르는 달은 푸근한 것, 좋은 것, 길한 징

조를 상징한다. 특히 만월의 풍요와 충만함의 미학을 담은 ‘달 항

아리’는 눈처럼 흰 바탕색과 둥근 형태가 보름달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백자 달항아리는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정서가 

가장 아름답게 표현된 예술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제3회 지스트 초대 기획전은 ‘달 항아리’를 모티브로 작업을 펼쳐

가는 김기현, 조문현, 설상호 3명의 작가가 각자의 작업 속에 펼

쳐낸 달의 노래를 통해 우리의 정서를 만월의 빛으로 감싸 안아

줄 것이다.

_Director 최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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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응용미술 졸업

단국대학교 대학원 도예학과 졸업

대한민국미술대전, 호남정신지체인 기능경진대회, 광주광역시전 외 다수 심사위원 역임

2022   소음전,아산 조방원미술관, 옥과, 한국 

선택적 미래-Y, 금봉미술관, 광주, 한국 

화조월석 3인전, 금봉미술관, 광주, 한국

2021   무등산분청사기협회전, 무등갤러리, 광주, 한국 

고흥분청문화박물관 특별기획전 

광주국제아트페어, 광주, 한국

2020  광주국제아트페어, 온라인 전시, 광주, 한국

2019   화랑미술제, 코엑스, 서울, 한국 

목가구와 달항아리전, 광주문화예술회관, 광주, 한국 

공예 아트 상품전, 남도향토음식발물관, 광주, 한국 

달항아리 달빛을 변주하다 – 김기현, 장용림 2인전, 잠월미술관, 함평, 한국 

오월의 꽃전, 동신대학교 문화 박물관, 나주, 한국

김기현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대한민국미술대전, 부산광역시미술대전, 광주광역시미술대전 외 다수  

운영위원/심사위원 역임

현)  한국미술협회이사, 광주광역시미술협회부회장, 광주·전남수채화협회회장,  

신형회, 조형21회원, 북구미술인조형연구회 사무국장

2023   관계- 空 설상호 초대전 포항서밋아트갤러리 ,포항, 한국 

BAMA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부산, 한국 

THAI-KOREA Art Exhibition 2023, 태국 SN9 GALLERY, 태국 

희망23, ACC DESIGN HOTEL 갤러리, 한국 

창조적 진화 - 중량과 속도, 광주시립미술관금남로분관, 광주, 한국

2022   호화(虎畵)로운스타트 展, 금봉미술관, 한국 

예술한상, 금호갤러리, 광주, 한국  

Digital과 함께하는 2022 다므기, 카톨릭교구청 브레디관, 한국

2021   예술의 정원전, 명지미술관, 한국 

영·호남미술교류전, 휘목미술관, 한국 

3인3색 감성과해석, 전남대학교 역사관 전시기획실, 광주, 한국 

남부워터칼라페스티발,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광주 한국

개인전 15회 기획전 및 단체전 250여회

설상호

대한민국미술대전, 대한민국한국화대전, 전국무등미술대전, 배동신 미술대전, 

광주광역시미술대전, 대전광역시 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대한민국 한국화 특장전 운영위원 역임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 허백련특별상 수상

광화문 국제아트페스티벌 우수작가 선정 한국미협이사장상 수상

현)  한국미협이사  

광주미협, 전통과형상, 사)한국전업미술가협회, 광주북구조형미술연구회 회원 

갤러리 다온 대표

개인전 16회 및 단체전 300여회 

조문현



달항아리의 순수함과 무심한 아름다움은 형언하기 어려운 흰 빛깔과 부드러운 

둥근 형태에서 비롯된다. 달항아리 속에는 비움이 있고, 채움이 있으며, 포용과 

관용의 아름다움이 있다. 

조문현은 달항아리의 맑고 순수하며 그윽한 미감美感을 작품으로 표현한다. 그

는 달항아리를 소재로 깊고 심오한 자연의 세계를 그림으로 그린다. 그가 그린 

달항아리는 보는 이로 하여금 정신적 풍요로움과 고요히 생각할 수 있는 사유思

惟의 세계를 제공해 준다. 그래서 그의 달항아리에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세계가 

있으며,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있다.

그의 그림에 등장하는 산과 강, 해, 동물, 폭포와 나무, 집과 사람은 ‘자연과 인간

은 하나’라는 물아일체物我一體 사상을 담고 있다. 이는 음양陰陽과 오행五行을 통

한 삼라만상의 생성과 소멸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자연 순리 사상을 의미한다. 

그의 그림은 고요한 명상의 세계와 생기발랄한 명랑함의 경계에서 보는 이로 하

여금 그 어디쯤에 있을 것 같은 선경仙境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한다. 복숭아꽃이 

피어있는 그곳은 어쩌면 우리가 꿈꾸는 별유천지別有天地는 아닐까?

유난히 밝은 만월 아래 사물이 칠흑 같은 어둠에도 유난히 빛나는 것처럼 달은 푸근하

고 넉넉한 서정을 전달한다. 그러한 인심 좋은 달을 닮은 달항아리는 우리 도자사에서 

조형미의 극치로 평가 받고있는 독창적인 유산이다. 조선시대 정치 이념으로 역할했던 

유교 문화는 화려하지 않지만 단정하고 순박한 미감의 달항아리를 탄생시켰다. 달이 기

울면 다시 차오르듯이 온전히 비워내야 이내 가득 채울 수 있을 테다. 비움은 욕심을 덜

어내는 과정 뿐 아니라 포용력, 어진 마음과 같은 타인의 삶을 어루만질 수 있는 관용과 

여유를 내포하기에, 그 옛날 우리의 선비들은 달항아리를 보며 생의 가치를 상기했을 

법하다. 

30년 넘게 도예 작업을 지속해온 김기현은 달항아리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전통의 방

식 그대로 두 개의 큰 사발을 이어 붙이는 성형 방법을 고집하는 작가는 장작가마 소성

을 거쳐 달항아리를 제작한다. 자연의 빛이 똑같을수 없듯이 달항아리의 빛깔은 어리숙

하면서 완만한 비정형의 기형과 더불어, 각양각색의 미감을 자아낸다. 달항아리가 지니

는 빛깔과 선의 오묘함은 어느 장소에 놓아도 주변을 하나로 아우르는 힘을 지닌다. 

선비의 문갑 위에 여염집 찬장 한켠에 두둥실 자리했던 달항이라처럼 우리네 일상을 한

없이 품어내고 다독일 수 있다면 좋겠다. 

어질고 넉넉한
	 	 _ 미술평론 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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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삶을 담아내는 그릇들을 소재로 도구의 연장선에서 허상의 만물을 

모두 담아내고 싶었다. 시공간을 초월한 ‘관계’라는 주제는 시간이란 영원

이 변천해 가지만 ‘순간’이 핵심이고 깊이가 되는 찰나를 의미한다. 

현대가 기계로 바뀌고 허구의 세계가 현실처럼 다가서고 있지만 뛰어난 예

술 작품은 여전히 신선한 현재를 자각하게 한다. 예술작품을 창조하여 감

동을 선사하는 일을 하는 자체가 나의 기쁨이자 행복이다. 나의 작품은 내

가 가진 모든 감각과 기관을 곤두세우며 내가 느끼는 경이로움을 담아내고

자 한다. 나의 소소한 발견과 작업의 결실은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

서 물질적인 것에 얽매여 정신없이 사는 이들에게 전하는 새로운 선물이자 

위로가 되기를 희망하여 본다. 

여유조차 없던 현대인들에게 나의 작품으로나마 붓 끝에 정성을 담아 깨끗

이 닦아내고 잘 담아낸 소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감동받는 시간이 되기

를 희망한다.

설상호


